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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생태적 사유와 통합생태론

27)허 남 진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이념으로 대순사상의 ‘상생’에 주목했

다. 지금 생태 위기로 수렴되는 지구적 위기는 인간과 지구,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nonhuman)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의 변화와 새로운 관계 맺음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서 대순사상의 ‘상생(相生)’과 ‘보은(報恩)’은 지구적 위기 시대에 필

요로 하는 생태학적 사유이자 실천윤리이다. 강증산의 천지공사가 지

향하는 원리인 해원상생사상은 인간과 신명,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

연 등 모든 존재가 상극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적 관계로 정립하는 사

상이기 때문이다.

상생사상은 생명 평화 사상이기도 하다. 대순사상의 상생은 서로 

살림이라는 의미는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해

석된다. 그래서 상생은 보은이라는 실천윤리로 확장된다. 특히 천지

를 생과 수명과 복록을 주는 존재로 보고 천지보은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은 인류세 시대에 요청되는 주요한 실천윤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생’의 통합생태론적 성격에 주목했다. 인간과 인간 그리

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살리는 살림의 원리라는 점에서 통합생태론적 

성격이 강하다.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E-mail: heonj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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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산은 인간과 자연을 해방시키기 위해 상생사상을 주장했다. 따

라서 상생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의 

지구평화윤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은 천ㆍ지ㆍ인 

삼계의 상생을 위한 지구평화론이다.

주제어: 대순사상, 강증산, 해원상생, 대은, 천지보은, 통합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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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생태론으로서 ‘상생’

Ⅰ. 왜 종교인가?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

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지구적 위기를 단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원인의 결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영적 그리고 

윤리적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은 경제적, 정치적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을 넘어 인간

과 지구,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바로 

이점이 본 글에서 대순사상의 ‘상생’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시대적 과제는 ‘오이코스’ 즉 지구라는 집안 

살림 전체를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시켜주는 데 있다. 대다수 종교생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지구,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인간을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지구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간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생태에 대한 종교의 부정적 역할을 주장한 린 화이트(Lynn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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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신의 초월성을 강조해서 인간의 자연 지배를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자연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결국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린 화이트의 주장은 논쟁

의 여지가 있지만, 종교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 살인, 

대량학살 등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자연파괴, 지구학살에 대해서 중

요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위기 

담론에서 종교는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생태문제에서 종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인류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지구공동

체의 공존을 위협하는 ‘생태위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맺음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일생동안 엔트로피(entrophy)

의 문제를 연구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리야 프리고진(Ilya 

Prigogine)은 “근대 과학은 이성의 승리였지만, 이성의 승리는 우리에

게 슬픈 진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관의 전환을 요청

했다. 세계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정복, 약탈, 착취의 관계가 아닌 조화의 관계로 변화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1) 이제 인간은 지구, 자연과 ‘더불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생태적 자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인류학과 종교

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 철

학과 사회학의 ‘신유물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듯이, 인간이 타자

와 생명, 자연과 인간 세계와 맺는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정

립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종교는 철학과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종교는 생명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종교에서 

생태적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종교는 사

상이며 동시에 실천 혹은 운동이다. 종교는 사상이면서 궁극적 목적을 

위한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즉 철학은 사고에 대한 기술이지만 종교

1) 에리시 얀치, 자기 조직하는 우주, 홍동선 옮김 (서울: 범양사, 198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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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술이며 처방이다.2) 바로 이 지점이 지구적 위기에 종교가 응답하

고 실천해야하는 이유이다. 세계관의 변화와 새로운 관계맺음의 모델

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대순사상의 ‘상생(相生)’과 ‘보은(報恩)’은 지

구적 위기시대에 필요로 하는 생태 원리이자 생태학적 사유이다. 본 

글에서는 대순사상의 생태학적 사유를 ‘상생’과 ‘보은’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나아가 ‘상생’을 통합생태론적 관점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Ⅱ. 대순사상의 생태적 사유 : 상생3)

대순사상의 생태학적 사유에 대한 논의는 인간 공동체들과 지구 그

리고 만물에 대한 관계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태학은 

생태적 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 조직적 원리는 

상호의존성이다. 생태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복잡한 관계들의 연

결망, 즉 생명의 그물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생한다. 공생하고 있다는 것은 생태적 관계망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이다.4) 그래서 생태학은 생존학이면서 관계 또는 

관계에 있는 존재들에 관한 학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학적 사

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결’과 ‘공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은 모든 생태적 원리가 된다.

대순사상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의 관계 원리는 상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생태학적 사유는 ‘상생’이다. 대순사상

2) 로드니 L. 테일러, ｢세계와 교제함: 유교 생태학의 뿌리와 가지｣, Mary Evelyn 
TuckerㆍJohn Berthrong 엮음, 유학사상과 생태학, 오정선 옮김 (서울: 예문서
원, 2010), p.120.

3) 차선근은 대순사상의 생태관을 ‘해원상생 생태담론’과 ‘보은상생 생태담론’으로 구분
하고 이를 ‘상생생태론’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차선근, ｢대순진리회 생태론 연구서설: 
상생생태론｣,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295-330.

4) 이우붕, ｢3장 새로운 환경관｣,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인문학과 생태학: 
생태학의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모색 (서울: 백의, 2001),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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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인간과 인간, 천지만물과 인간은 본래 평화적이고 상생적 

질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계(人界) 즉 삼

계(三界)가 원한이 쌓이면서 천하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서는 해원이 필요하고 해원을 통해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될 수 있

다. 그래서 해원상생은 삼계의 모든 원한을 풀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

는 우주적 평화 곧 생명평화의 이념이다.5) 그런 의미에서 상생은 생

태적 사유이기도 하지만 생태윤리이기도 한 것이다. 

강증산의 생태적 사유는 전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

리 총명하셔서 뭇 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

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

은 곤충도 해치지 않으실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6)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곡직은 여하 간에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기를 찾을지언정 어찌 살기

를 띠리오｣하시니…7)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웅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

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

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

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
김덕찬과 김성국은 꿩이 많이 날아와서 밭에 앉기에 그물을 

치고 꿩잡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잡

는 공부를 하라. 나는 살릴 공부를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상하게도 그 많은 꿩이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니라.8)

5)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2018), 
p.48.

6) 전경, 행록 1장 11절.

7) 같은 책, 행록 3장 37절.

8) 같은 책, 권지 1장 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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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산의 생태학적 사유는 제생의세(齋生醫世), ‘호생(好生)의 덕’, 

‘활인(活人)지기’, ‘살릴 공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강증산은 초목과 

곤충까지 생명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살림[상생]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일찍이 김지하는 한국 신종교운동을 생명운동으로 바라

봤고, 증산사상을 생명사상으로 해석했다.9) 강증산이 제창한 ‘제생의

세(齋生醫世)’에서 ‘제생’은 생명살림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생의세는 

단순히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서로살림’을 의미하는 상생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천지만

물의 생명살림을 내포한다.10) 상생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고 있는지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지(天地)에 신명(神明)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

도 신(神)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 

가면 무너지나니라.11) 

강증산에게 천지만물은 생명 아닌 것이 없다. 그는 신명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에 내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해월 최시형이 모든 만물에 하늘이 있다는 ‘物物天’을 설했

다면, 강증산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物物神’을 제창하고 있는 것

이다. 강증산은 들판에 무수히 피어나는 풀잎 하나에도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떠나면 풀이 말라죽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의 벽에도 신이 있어서 신이 떠나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해 천지만물에 신이 내재하고 있고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라는 의미

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신명은 생명력을 의미한다.12) 풀잎 하나하나

9) 김지하, 남조선 뱃노래 (서울: 자음과 모음, 2012), p.253.

10) 김탁, 증산 강일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pp.81-83.

11) 전경, 교법 3장 2절.

12) 최치봉은 ‘무생물에도 존재하는 신’을 근거로 삼아 무생물까지 생명체의 범주로 여
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신은 생명의 유무개념의 범주가 
아니라 존재를 그 존재로서 지속시키는 작용의 본체라는 것이다. 최치봉, ｢대순사상
의 생명관과 인생관｣,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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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존재와 가치

를 지닌 살아 있는 주체로, 즉 인간이 조정하거나 정복할 수 있는 객

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천지만물의 

생명력에 대한 자각은 서구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강증산은 서양문명을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

하고 마침내 천리(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

을 끊임없이 저질러”라고 비판했다.13)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창생(蒼生)의 편의는 주었지만 인

간이 자연의 주임임을 자처하고 자연을 정복해 왔던 실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산업문명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킴으로써 서로 대립하는 상극의 세

계이다. 산업문명은 상생 원리를 상실한 채 자연을 파괴와 정복의 대

상으로 인식한 문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세상은 참혹하게 된 현실을 강증산은 ‘천하개병(天下皆病)’이라 지칭했

다. 여기서 ‘상도’는 ‘상생의 도’로서 죽임문명에서 살림문명으로 전환

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강증산의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원리인 해원상생사상

은 인간과 신명,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존재가 상극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적 관계로 정립하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원상

생사상은 생명평화의 사상과 다름이 아니다. 상생은 서로가 서로를 살

리는 관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생명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4)

13) 전경, 교운 1장 9절.

14) 신철균, ｢보은상생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p.1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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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태실천윤리 : 보은상생(報恩相生)과 

천지대은(天地大恩)

한국 개벽종교의 특징은 천지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천지가 덮고 실어주는 은혜를 느끼

며, 일월이 비추어 주는 덕을 입는다.”(동경대전 ｢축문｣)라고 하여 

천지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해월 최시형은 수운의 ‘천지은혜’

를 ‘천지부모론’으로 재해석하여 천지를 부모와 마찬가지로 공경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천지공경사상을 제창했다.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역시 천지를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은혜로운 존재로 

인식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세계-내-존재로 보았듯이, 지구-내-

존재는 천지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보답할 윤리

적 책임이 동반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신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천지보은(天地報恩)’이다.15)

주지한 바와 같이, 상생은 천지만물이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대

대적 관계에서 서로가 힘입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연결적인 관계 원리이다. 그러므로 상생은 서로 살림이라는 의미는 지

닌다는 점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진다.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상생한다는 것이다.16) 그래서 상생은 보은으로 이어지

며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보은상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보은상생(報恩相生)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나(我)라는 존립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지은필보(知恩必報)하려는 마

15) 허남진ㆍ조성환, ｢지구를 모시는 종교: 동학과 원불교의 ‘천지론’을 중심으로｣, 원
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8 (2021).

16)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8 (200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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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

에 태어나 부모의 자애와 형제 친척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이

웃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 비로소 사람 된 도리

를 다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은의

(恩誼) 어린 사회를 떠나서 삶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

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의 근원을 깨닫고 생의 원천을 살피어 마

땅히 그러한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보

은의 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

실은 그 은혜의 뿌리를 망각하고 난법난도가 된 것입니다.17)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우당 도전은 인간을 은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생적 존재로 설명한다. 따라서 보은생상은 그 은혜

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생활철학이며 동시에 실천윤리가 된다. 이후 박

우당 도전은 대은(大恩)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보은상생은 인도(人道)의 대의(大義)가 되며 대도(大道)가 되

는 것입니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대은(大恩)이니 성(誠), 

경(敬), 신(信)으로써 하느님에 보답해야 하고, 존재 지위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의 대은이니 사회 공동 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강령과 번영은 국가의 대은이니 성충을 다하여 헌신 

봉공(捧供)하고, 생장양육은 부모의 대은이니 효성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교양육성은 스승의 대은이니 익혀 받은 학식

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생활의 풍성(豊盛)은 직업

의 대은이니 충실근면으로 직무에 전력하여야 되겠습니다.18)

박우당 도전은 천지, 사회, 국가, 부모, 스승, 직업 등 6개의 대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천지의 대은’이다. 천지는 생과 

수명과 복록을 주는 존재로 보고 이를 천지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

다. 천지(天地)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생존 조건이며 낳아 주고 길

17)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2.

18)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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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주는 생명의 근본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

해야 한다는 것은 천지의 주재자에게 보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수명이라는 근본적인 존재성

을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생명이 ‘천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생과 수명 그리고 복록을 천지의 은덕(恩

德)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천지도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

로 파악하고 있다.19) 따라서 ‘천지’에 대한 ‘보은’은 인간으로서 마땅

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실천윤리가 된다.

이러한 천지은혜론은 동학과 원불교 등 한국 개벽종교에서 두드러

지게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 도교 경전 중 하나인 음부경에 “천지에 

은혜가 없는 듯하나 큰 은혜가 나오고”라고 했듯이 음부경(陰符經)
에서 출발하고 있다.20) 또한 역전(易傳)의 ‘건칭부곤칭모(乾稱父坤

稱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지를 부모처럼 여기는 사유는 고대 

중국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실천의 덕목으로 삼

고 있는 것은 대순사상을 포함한 한국 개벽종교의 독창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류세 담론은 오늘날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류세는 기후변

화와 생태계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용어로 인간이 지

구의 유지기능과 순환과정 등 지구시스템에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

는 용어이다. 인간이 천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을 망각하고 지

구를 학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천지대은과 보은상생이 인

류세 시대의 요청되는 실천윤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19) 차선근, 앞의 글, p.322.

20)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天之無恩, 而大恩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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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생태론으로서 ‘상생’

서구와 남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합생태론’은 지금의 

생태위기는 하나의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인간과 

지구의 통합적 해방의 필요성에서 전개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상

생’을 인간과 지구의 통합적 해방을 주장하는 통합생태론으로 논의

해보고자 한다.21)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해방신학과 생태학

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생태학’을 제창했다. 그의 책 생태공명: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듯이,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을 연결시키고 

있다. 인간을 약탈하고 종속시키는 논리가 지구를 약탈하는 논리가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이다.22)

최근 프란치스코(Francis)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e Si)
를 통해 생태위기를 인류 공동의 집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황

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의의 문제를 환경

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태위기와 인간의 사회

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환경생태학은 물론 경제생태학, 사회생태학, 문화생태학을 통

합한 통합생태론(integral ecology)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교황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산업문명이 어떻게 지구를 착취했고, 

21) 통합생태학의 흐름은 필자의 ｢통합생태학의 지구적 전개｣(한국종교 50, 2021)를 
참조 바람.

22) 레오나르도 보프, 생태공명: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황종
열 옮김 (세종: 대전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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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통합생태

학’으로 제시하고 있다.23)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

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

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24)

강증산에 의하면,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의 모든 사물을 지

배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이 대립 관계로 유

지되어 불평등 관계가 발생되었다. 물질문명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상생] 관계를 파괴하고, 상생보다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강제해 왔다. 주지한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상생’은 인간과 

자연과의 상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증산이 비판한 물질문명이 

드러내는 상극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괄하는 원리

였다. 바로 상극으로 인해 인간소외와 자연소외라는 문제가 발생했

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살리는 살림의 원리라는 점에서 통합생태론적 

성격이 강하다. 강증산은 인간과 자연을 해방시키기 위해 상생사상

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상생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

의 지구평화윤리로 해석될 수 있다.25) 대순사상의 용어로 표현하면, 

23) 보프와 프란치스코 교황가 동일하게 통합생태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 모두 
남미 출신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중남미 주교회의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4) 전경, 공사 1장 3절.

25)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인간과 만물은 지구의 구성원들이고, 그것을 포함
하는 단 하나의 통합된 지구공동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지구공동체’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만물과 자연의 영역까지도 포함된다.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이영숙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 200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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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天), 지(地), 인(人) 삼계(三界)의 평화사상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은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에 한정된 평화론이 아닌 천ㆍ지ㆍ

인 삼계의 상생을 위한 지구평화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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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logical Reason and Integral Ecology 
in Daesoon Thought

Heo Nam-jin
Research Professor,

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maintains its focus on the mutual beneficence of 
Daesoon thought as the ideology in global crisis wherein all beings 
are threatened. In other words, the recent global crisis due to 
ecological destroy ha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human 
and other nonhuman. 

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change of worldview and model of 
new relationship are sought, mutual beneficence and reciprocation of 
favors in Daesoon thought are ecological thought and practical 
ethics in this global crisis. The Reordering Works of the universe 
(天地公事) of Kang Jeungsan aiming for the principle of resolution 
of grievance for mutual beneficence are an idea which lies on 
which all beings including human beings and divine beings,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human beings and nature are built up 
upon the relationship in mutual beneficence, not the one in mutual 
contention.

Mutual beneficence is life-peace. Mutual beneficence of Dae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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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embraces the meaning of mutual life-giving. In this regard, 
it is interpreted as the relationship of mutual beneficence-giving 
and receiving. Thus, mutual beneficence is expanded to practical 
ethics, reciprocation of favor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heaven and earth is a being that 
gives all beings life, lifespan, prosperity, and blessings, the stress 
for reciprocation of favors from the heaven and earth can be 
essential practice of ethics in Anthropocene. This research focus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l ecology. That is to say,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and the natural world 
mutually give life. In this context, mutual beneficence is 
characterized by integral ecology. 

Kang Jeungsan insisted on the thought of mutual beneficence in 
order to liberate human beings and nature. Accordingly, mutual 
beneficence can be interpreted as the ethics of Earth-Peace of 
the Earth community including earth, humans and nonhuman. In 
this sense, ‘mutual beneficence’ is the Earth-Peace theory for the 
three realms-the heaven, the earth, and humanity.

Keywords: Daesoon thought, Kang Jeungsan, resolution of grievance for 
mutual beneficence, great beneficence, reciprocation of favors 
of the heaven and earth, integral ecology


